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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미국수출 난기류 우려
미국 ITC, 퀄컴 칩 내장제품 수입금지 … 당장은 큰 차질 없어

미국 연방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퀄컴의 반도체칩이 내장된 신형 휴대전화의 미국 수입금지를 결정함에 

따라 퀄컴의 반도체 칩을 사용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LG전자, 팬택계열 등의 미국 수출에 어느 정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그러나 국산 휴대전화의 미국 수출이 전면 중단되는 극단적인 사태로까지 확대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ITC의 결정은 퀄컴이 경쟁기업인 브로드컴의 특허기술을 침해했다는 것이 이유로, 문제가 되는 기술은 3G

(세대) 휴대전화가 통화영역을 벗어날 때 배터리의 전원을 보존하는 것을 지원해준다.

다만, 휴대전화를 만드는데 빼놓을 수 없는 핵심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기술을 사용해 반도체 칩을 제

조할 할 수 있으며, 이미 퀄컴과 국내 제조기업들이 특허침해를 피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새로운 칩을 가지고 휴대전화를 설계해야하기 때문에 번거로운 점은 있지만 결정이 확

정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칩을 사용하면 된다”며 “퀄컴과 대책을 마련해놓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6월7일 이전까지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 모델은 앞으로도 수출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어 당장은 문제

가 없으며 또한 60일 안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최종 확정되기 때문에 당장의 파장은 미미하다는 것이 일

반적인 반응이다.

그러나 새로운 칩을 적용해 휴대전화를 만들면 안정성 확보 등에 다소 시일이 걸리는 등 미국 수출에 어느 

정도 영향은 불기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한편, 삼성전자는 전체 판매물량의 16% 가량을 미국시장이 차지하고 있으며, LG전자는 2006년 판매한 6440

만대 중 미국에서 판매된 EVDO 이상 제품은 500만대 가량으로 8% 정도를 점유하고 있다.

팬택계열은 매월 50만-60만대 가량을 미국에 수출하고 있어 전체 수출물량의 50% 가량이 북미 시장에서 판

매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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